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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수해 복구에 각계각층 성금∙구호물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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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수해피해복구 성금 기탁.(사진=의령군)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의령군에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29일 이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의령군에 1억원의 성금을 기

탁하고 각종 구호 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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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그룹 정영식 회장 수해피해복구 성금 기탁.(사진=의령군)

또한 범한그룹 정영식 회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의령지역 수해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영식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

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

다.



㈜태산종합건설 남경 대표이사 수해피해복구 성금 기탁.(사진=의령군)

㈜태산종합건설 남경 대표이사도 의령군 대의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뿐만 아니라 진주상업고등학교 동문회는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220만원을 기탁하며 피해 주민들을 향

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의령군 수해피해복구 성금 기탁 모음.(사진=의령군)



청풍건설과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도 각각 100만원씩의 성금을 기탁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 외에도 가락의령군종친회에서도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고향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 물품 65세트를 전달했으

며, 탑리사이클링은 무더운 날씨 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선풍기 70대를 기탁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모

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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